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력흉악범죄는 2020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이에 따라, 현대사회

에서의 범죄두려움도 높아지고 있다. 20, 30대 청년층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20대 여성이 

범죄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Kim 2019). 이를 위해,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범죄예방환경설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환경적 특이점과 한정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요인들을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을 제

안해야한다(서울시, 2013). 따라서 본 연구는‘골목길’로 

공간을 특정하여 범위를 좁혔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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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사람은 조사결과 19.8%로 나타났으며(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22),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느끼는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장소 1위가 ‘어두운 밤 귀

갓길(25.5%)’이었다(서울시, 2022). 이에 따라 사람들이 

주로 두려움을 느끼는 골목길을 연구 대상지로 하여 물리

적 환경요인에 따른 안전감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이 가지고 있는 CPTED 인

식을 조사한 후, 골목길에서 각기 다른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가 적용된 영상을 기반으로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안전감을 더 느끼는지 조사하여 향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시행할 때, 골목길의 물리적 환경 요소 선택의 기

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청년 

여성이 주거지 주변 골목길을 지날 때 생기는 범죄두려움

을 줄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의 CPTED 인식 파악과 주거지 주

변 골목길 안전감 평가를 통해 골목길을 지날 때 생기는 

범죄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목길 영상에 사용될 CPTED 요소 도출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개념과 가이드라인 분석 후, 다세대·

다가구 지역 주변 CPTED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년 여성의 CPTED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셋째, 저층주거지역의 골목길에서 각기 다른 범죄예

방환경설계 요소가 적용된 영상을 기반으로 설문을 실시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안전감을 더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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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2.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개념 및 가이드라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뜻하는 용어로,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에 있어 

방어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

죄에 대해 안전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예방전략’이다(경

찰청, 2023).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을 골목길 위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문

은 주변과 골목길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둘

째, 골목길에는 보행자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조도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조도의 가로등 몇 개보다 

낮은 조도의 가로등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셋째, 골목길은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보행 폭을 확보한다. 넷째, 골목길의 조경수목 및 가로시

설물은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 

다섯째, 복잡한 골목길 주변의 전봇대나 담장, 출입문 주

변에는 보기 쉬운 주소표지판 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다. 여섯째, 감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방범용 

CCTV와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비상

벨을 설치한다(서울시, 2013). 

2.2 선행연구 고찰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진행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주요 물리적 환경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 범죄

예방환경설계의 개선방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

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주요 물리적 환경 요인 분석

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CCTV 안내판, 건물 앞 도로, 출입

구 바닥, 조명, 창문이 주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도출되

거나(Lee & Ha, 2022), 비상벨의 부재, 낮은 조도, 시야 

차단요소가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An, 2020). 다음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개선방안 및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해 건물 단위와 골목 단위의 CPTED 반영 여부를 조사

하여 CCTV의 설치장소 배치계획, 조명시설 설치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Choi & Na, 2017), 방범용 

CCTV 설치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방

범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Joo, 2010).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한 서울시 범죄환경설

계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된 CPTED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영상에서 사용될 3가지의 물

리적 환경 요소인 전신주 페인팅 및 스마트 폴, 방범용 로

고젝터 및 발광형 도로명 주소, 바닥표시등 및 벽 조명이 

있는 골목길과, 더하여 물리적 환경 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골목길로 총 4가지 환경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3.1 조사대상자 선정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

움은 남성보다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이처럼 여성이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20-30대 청년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3.2 조사대상지 선정

통계청에서 진행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관

악구, 강서구,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이에 

청년 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인 관악구로 조사

대상지를 좁혔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직선 및 평지로 

되어있고, 4~6M 폭과 50~60M 길이에 주변에 상업시설 및 

필로티 건물이 없는 골목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

천로 29길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3 골목길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 선정

다세대·다가구주택 주변을 대상지로 한 CPTED 선행연

구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골목길에 넣을 3가지의 물리적 환경 요

소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골목길, 즉 4가지 환경으로 선정

하였고,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8개의 시청 영상을 

제작하여 다음 <Table 1>에 제시하였다.

Original Object Sign Lighting

Day

Night

Elements An alleyway without CPTED
Telephone pole painting and 

smart pole

Security Logo Projector and 

Light-Emitting Road Name 

Address

An alleyway with floor and 

bracket lighting

Table 1. Alleyway CPTE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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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문 항목 설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2년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

지 37일간 진행하였다. 20~30대 여성 36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크게 기초설문, CPTED 인식

조사, 제작된 골목길 영상을 시청한 후 응답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있다. 

3.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7.0K for Windows 통계패

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특징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이들의 가구 구성은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각 10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은 ‘학생’이 29명(80.6%),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2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

상 ~ 25세 미만’이 17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4.2 청년 여성의 CPTED 인식

청년 여성이 평소에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적용된 골목길

에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골

목길에 적용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범죄안전감 강화 효과

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청년 여성이 평소에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적용된 골목길

에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범죄예방환

경설계가 적용된 골목길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

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설문결과, ‘5회 이상’이 16명

(4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1주 4회 이상’이 8명

(22.2%)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년 여성들이 평소에 범

죄예방환경설계가 적용된 골목길을 접한 빈도는 낮지 않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행로에 적용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범죄안전감 강화 

효과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골

목길에 적용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보행자가 거리를 안전

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와 ‘골목길에 적용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실제 범죄발생

을 줄이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지

를 작성하여 설문한 결과, 범죄안전감이 평균 5.97, 범죄

예방효과는 6.08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안전감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청년 여성이 골목길에서 평소에 범죄예방환

경설계를 자주 접하더라도 범죄안전감이나 범죄예방효과

를 높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cale : 10 points (1: Most negative ~ 10: Most positive)

4.3 골목길 물리적 환경 요소에 따른 안전감

제시된 골목길에서 청년 여성이 각 요소별 영상을 시청

한 후 안전감을 느끼게 해 준 물리적 환경 요소의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있으며 각 물리적 환경 요소 별 분

석은 다음과 같다.

*scale : 10 points (1: Most negative ~ 10: Most positive)

(1)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가 없는 골목길 (Original)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골목길의 ‘안전감 

인식’이 주간에서는 평균 7.47로 물리적 환경 요소가 있

는 골목길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안전감 효과’, 

‘범죄발생인식’, ‘범죄예방효과’가 다른 요소들과 비

슷한 수치로 나타난 점은 연구 참여자가 Original의 영상

을 가장 먼저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Day Night
Original Object Sign Lighting Original Object Sign Lighting

Safety 

awareness*
7.47 4.89 7.36 5.97 4.00 7.22 5.81 7.50

Safety 

effect*
5.67 6.67 7.47 6.39 4.47 5.33 7.08 7.39

Prevention 

recognition*
6.00 5.06 6.89 5.47 4.36 6.94 5.78 7.31

Preventive 

effect*
5.58 6.78 7.14 6.00 4.89 5.36 7.11 7.06

Table 5. A sense of safety according to the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alleyways (n=36)

Mean
Standard

deviation
Crime safety effect* 5.97 2.12

Crime prevention effect* 6.03 1.93

Table 4. CPTED Perception of Study Participants (n=36)

f %

Cognition and 

familiarity of 

CPTED

Haven’t heard of it 1 2.8
Have heard of it, but haven’t seen it 4 11.1

Have passed by before 

(Less than 5 times)
1 2.8

Have passed by before 

(More than 5 times)
16 44.4

Pass by often 

(More than 3 times a week)
6 16.7

Pass by everyday 

(More than 4 times a week)
8 22.2

Table 3. CPTED Perception of Study Participants (n=36)

Figure 9. Questionnaire flow chart

f %

Household 

composition

One-person household 10 27.8
Two-person household 9 25.0
Three-person household 6 16.7
Four-person household 10 27.8
Five-person household 1 2.8

Occupation
Student 29 80.6

Office worker 5 13.9
Others 2 5.6

Income

Less than 1 million 22 61.1
100 ~ 199 9 25.0
200 ~ 299 2 5.6
300 ~ 399 3 8.3

Age

20 ~ 24 17 47.2
25 ~ 29 14 38.9
30 ~ 34 4 11.1
35 ~ 39 1 2.8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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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주 페인팅 및 스마트 폴 (Object)

전신주 페인팅 및 스마트 폴의 ‘안전감 인식’이 야간

에는 7.22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발생인식’은 6.94로 

안전감이 느껴지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게 느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감 효과’(5.33)와 

‘범죄예방효과’(5.36)를 보았을 때, 이 환경이 안전하게 

느껴지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게 느껴졌다고 해

도 그에 대한 안전감의 효과나 범죄예방의 효과가 높게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방범용 로고젝터 및 발광형 도로명 주소 (Sign)

방범용 로고젝터 및 발광형 도로명 주소의 ‘안전감 효

과’, ‘범죄발생인식’, ‘범죄예방효과’가 주간에서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Sign이 골목길 범죄예방환

경설계로서 주간 상황에서 가장 안전감을 느낄 수 있었고 

범죄예방이 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야간에는 ‘안전

감 인식’5.81, ‘범죄발생인식’5.78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감 효과’와 ‘범죄예방효과’의 평균은 4가지 환

경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로, 이 환경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높게 느껴

져도 안전감 및 범죄예방의 효과는 높게 인지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4) 바닥표시등 및 벽 조명 (Lighting)

바닥표시등 및 벽 조명을 사용했을 때 ‘안전감 인

식’7.50, ‘안전감 효과’7.39, ‘범죄발생인식’7.31, 

‘범죄예방효과’7.06으로 야간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하지만 주간에서는 다른 물리적 환경 요소

에 비해 그다지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빛이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부요소인식 파악을 위해 주관식 설문을 진행한 결

과, 야간에는 가로등을 제외하고도 바닥표시등과 벽 측 조

명이 야간 보도 환경의 낮은 조도를 보완한다는 점과 가

로등이 닿지 않는 곳에도 시야 확보가 된다는 점이 안전

감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이 주거지 주변 골목길을 지날 때 

생기는 범죄두려움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 여

성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식을 설문조사하였고, 청년 여성 

주거지 주변 골목길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대상지의 영

상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평소에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적용

된 골목길을 접한 빈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실제로 골목길의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발생을 줄

이는 것에는 효과가 크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둘째, 본인이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안전감을 느끼는 인

식이 높다고 해서 그에 대한 안전감이나 범죄예방의 효과

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간에서 각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안전감 인식 및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요소별 안전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진행할 때, 주간보다는 야간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  

설문조사로 사용된 골목길은 모든 골목길을 대표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각 물리적 

환경 요소를 시청한 후에 느낀 안전감을 조사하였다. 따라

서 해당 물리적 환경 요소의 효과 순위를 매기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각 요소를 가지고 

범죄발생빈도를 분석하여 각 공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 요소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앞선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진행할 

때, 저층주거지역 골목길 환경요소 선택의 토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청년 여성이 골목길에서의 범죄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

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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